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엑소 백현이 미니 2집으로‘밀리

언 셀러’를 기록하면서 서태지 이

후 20년 만에 그룹과 솔로 앨범 모

두를 100만장 이상 판매한 가수가 

됐다.

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일 

백현이 지난 5월 발매한‘딜라이

트’(Delight)가 지난달 30일까지 국

내외에서 총 101만8천746장이 판

매됐다고 밝혔다. 솔로 음반이 100

만장 이상 팔리기는 2001년 발매된 

김건모 7집 이후 19년 만이다.

아울러 백현은 그룹과 솔로 앨범을 모두‘밀리언 

셀러’에 올리는 대기록을 썼다. 그가 속한 보이그

룹 엑소는 정규 1집부터 5집까지 음반 다섯 장을 

100만 장 이상 판매한 바 있다.

국내 대중음악계에서 그룹과 솔로 앨범을 각각 

100만장  이상 팔아치운 사례는 서태지가 유일했

다.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하다 1998년 솔로로 

변신한 서태지는 그해 발표한‘서태

지’와 2000년 내놓은‘울트라맨이

야’로 음반 판매량 100만장을 돌

파했다.

‘딜라이트’는 백현이‘시티 라이

츠’(City Lights)에 이어 두 번째로 

선보인 솔로 앨범이다.

한국 대중음악 공인 차트인 가온

차트가 201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

솔로 앨범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.

세계 69개 지역에서 아이튠즈‘톱 

앨범’1위에 오르고, 중국 최대 음

악 사이트 QQ뮤직에서 앨범 판매

액 3백만 위안을 돌파하며 올해 한국 가수 앨범

으론 첫‘트리플 플래티넘’을 달성하는 등 해외에

서도 두각을 나타냈다.

백현은 2012년 엑소로 데뷔해 팀에서 메인보컬

로 활동하고 있다. 각기 다른 SM 소속 그룹 멤버

들로 구성된 슈퍼엠에서도 활약 중이다.

백현, 그룹·솔로 모두 ‘밀리언 셀러’
서태지 이후 20년만

숫자퍼즐 정답

톰 행크스가 마스크 착용을 거

부하는 미국민들을 향해 일침을 

놓았다. 

2일‘연합뉴스’가 CNN의 전

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

르면 행크스는 영화‘그레이하운

드’홍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

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미국민

을 향해“부끄러운 줄 알라!”고 

말했다.

행크스는 또 코로나19 방역 수

칙은“매우 간단하고 무척 쉽다.”면서 마스크 착

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, 손 씻기를 당부하며“이 

세 가지 기본 수칙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

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.”고 말했다.

행크스와 리타 윌슨 부부는 지난 3월 영화 촬

영을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

고,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

복했다.

그는“우리 부부는 주변 사람

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지 않

기 위해 격리 생활을 했고, 그 이

후로 거리 두기도 실천하고 있다.”

면서“그래서 지금 괜찮은 것”이

라고 덧붙였다.

미국 TV 드라마‘프렌즈’의 스

타 제니퍼 애니스턴도 인스타그

램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자신의 

사진을 올리면서 미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

달라고 호소했다.

애니스턴은“미국에는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

이 여전히 많다. 마스크 착용을 권리의 박탈로 생

각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정치화돼선 안 된다”

며“다른 사람의 목숨에 신경을 쓴다면 제발 마

스크를 써달라”고 말했다.

톰 행크스, 마스크 거부 미국민에 일침

연예

 

지난 2월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

화 ‘기생충’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미국 아카데미 회

원으로 초청받았다.

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

는 지난달 30일, 2020년 신입회원 초청자 819명을 발

표했다.

배우 명단에는‘기생충’의 주역이었던 최우식, 장혜진, 

조여정, 이정은, 박소담이 포함됐고, 의상 감독 최세연, 

편집 감독 양진모, 음악감독 정재일, 프로듀서 곽신애, 

미술감독 이하준, 음향감독 최태영, 작가 한진원 등 스

태프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.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는 

이미 2015년 회원이 됐다.

또 세월호 다큐‘부재의 기억’으로 아카데미를 찾았

던 이승준 감독,‘겨울왕국’,‘모아나’등에 참여한 디즈

니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 이현민도 포함됐다. 이들이 

초청을 수락하면 아카데미 회원으로 아카데미상 투표

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.

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구성에 다양성을 요구하

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5년 임권택·봉준호 감독, 배

우 송강호·최민식 등이 처음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됐

다. 이듬해 초청받은 박찬욱, 이창동, 김소영 감독, 배우 

이병헌, 애니메이터 김상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한국

인 회원 수는 약 40명이다.

‘기생충’ 배우·스태프,
아카데미 신입회원 됐다

▲ 그룹·솔로 모두 ‘밀리언 

셀러’를 기록한 엑소 백현. 

사진=SM엔터테인먼트

▲ 톰 행크스와 그의 아내 리타 윌슨. 

사진=톰 행크스 인스타그램


